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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이사장 겸직 승인 미이행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내        용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개 모집 공고｣(경북신용보증재단 공고 제2017-14호, 

2017. 12. 7.) 8.기타항목에 따르면 이사장은 상근직으로 겸직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

   위 관서 ｢복무규정」제2조에 따르면 복무규정은 비상근무직원을 제외한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직원은 직장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재단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 이사장 역시 복무규정에 따른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이사장 본인의 겸직에 관해서 그 허가 주체는 성과계약서 

등 채용부속서류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와 귀 재단 ｢복무규정｣ 등에 

따라 재단 이사장으로 임용되는 자는 임용되는 시점부터는 원칙적으로 재단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 겸직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허가 

주체를 임용권자로 하는 성과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당초 채용공고조건 및 복무규정과 다르게 성과계약서 체결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8. 3.(날짜미상) 경상북도지사와 성과계약서를 작성 및 

체결하면서 위 채용공고조건과 복무규정과는 다르게 영리목적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기재하였다.

 *성과계약서 제5조 제1항 : 이사장은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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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영리목적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영리목적의 겸직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오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위 관서에서는 위 성과계약서에 따라 이사장의 비영리업무의 겸직은 허용

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위 성과계약서상에 비영리 목적의 

겸직은 바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봐야 타당할 것이다.

   또한 위 관서 복무규정에는 명시적으로 임․직원은 직장을 이용하여 영리행위

를 할 수 없으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재단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겸직승인은 겸직 직무의 영리 및 비영리 여부를 떠나서 겸직

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겸직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승인기준은 겸직승인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인사혁신처 공무원인사제도 중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 참고)

   따라서 위 성과계약서가 설사 겸직승인대상의 범위를 영리업무에 한정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성과계약서상 비영리업무에 대한 겸직 승인에 대해 언급이 

없는 점, 귀 재단 복무규정, 통상적인 겸직승인의 범위와 승인기준을 고려한다면 

이사장의 겸직승인은 겸직 직무의 영리 및 비영리 여부를 떠나서 도지사의 승인

대상이라 판단된다.

2. 이사장직 임용 시 법인 대표이사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용

   그런데 위 관서 이사장은 2017. 12. 20. 이사장 공개모집과 2018. 1. 3. 이사장 

재공모에 응시하면서 2013. 6. 7.부터 2017. 1. 18.까지 3년 7개월간 회장으로 재직한 

▣▣▣▣ ▣▣▣▣▣▣▣를 비롯하여 과거 재직한 6개 기관․단체에 대한 경력증

명서는 제출하면서도 아래 〔표〕와 같이 2004. 10. 2.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직

을 유지해 오고 있는 □□□□□ □□ □□□ □(**군 **면 소재)의 경력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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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지원서 경력사항에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력증명서도 제출하지 않

았다.

   또한 위 공모에 응시하면서 이사장은 상근직으로 겸직이 불가한데도 2018. 1. 29. 

위 관서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까지 사임하지 않고 취임 이후에도 □□□□□ □

□ □□□ □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결과 귀 재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2019. 4. 4. 감사일 현재까지도 위 □□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겸직승인을 

받지 않은 채 겸직하고 있다.

〔표〕이사장 재임 기간 중 겸직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이사장 임명일
(임명기간)

타 업무 종사내역

취임기관 재임기간 직  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표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3. 재단 이사장 최종 후보자로 확정된 후 다시 다른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

   위 관서 이사장은 2018. 1. 9. 개최된 재단 이사회에서 재단 이사장 최종   

후보자로 확정되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 통보(2018. 1. 29.)

받기 전인 같은 해 1. 26.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사전 겸직승인을 받는 등의 아무런 

절차 없이 위 〔표〕와 같이 2013. 6. 7.부터 2017. 1. 1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하던 ▣▣▣▣ ▣▣▣▣▣▣▣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고, 2018. 1. 29. 위 재

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겸직승인을 받지 않았다.

   더욱이 위 재단 이사장은 2018. 6. 4. ▤▤광역시 ▤▤구에 소재한 **에서 개최된 

▣▣▣▣ ▣▣▣▣▣▣▣ ➳➳➳ 총회에 참석하여 임시총회를 주재하였으며, 

   위 ▣▣▣▣이 같은 해 2. 5. 경상북도로부터 위탁받은 경상북도$$$$$지원사

업에 대하여 같은 해 2. 8. 민간위탁금 교부신청 공문에 대표이사로서 결재, 의

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등 재단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같은 해 9. 27. 위 

▣▣▣▣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그 결과 귀 재단 이사장은 공모 조건을 위반하여 이사장에 임용되었고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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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임명권자에게 승인받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의 대표이사를 

겸직을 하고 있는 등 채용조건,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면서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위 관서에서는 ① 일반적으로 직업은 상근 보수직을 뜻하는 것이며, ② 

재단 ｢취업규칙｣, ｢복무규정｣에 이사장은 겸직승인의 주체로 되어 있을 뿐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의 규율대상은 아니라는 점, ③ 성과계약서상 비영리업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④ 이사장은 재단 직원들보다 비영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비영리, 비상근, 무보수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영리업무는 겸직승인대상이 

맞지만 비영리업무는 겸직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겸직업무가 구체적으로 비상근․비영리인지 여부는 차후에 겸직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경상북도지사가 조사 및 검토하여 이사장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결정해야할 사안으로 겸직승인을 받아야 할 이사장 본인 

스스로 겸직업무의 성격에 따라 겸직승인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 판단된다.

   위 관서 지도․감독부서 ✥✥✥실에서도 해석의 모호함이 있으나 비영리업무

라도 겸직승인을 받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며, 성과계약서 및 복무규정 등 겸직

관련 사항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통일화하여 변경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① 채용공고조건 및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즉시 감독부서(✥✥✥실)에 겸직

승인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시정)

②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당초 채용공고조건 등 취지대로 비영리업무를 겸직승인 

대상에 명시적으로 반영, 성과계약서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이사장에게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관장 경고” 처분 하오니 앞으로는 이사장 외 직무에 겸직

승인 없이 종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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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 등 인건비 인상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내        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과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 

체계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연도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연도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보완지침｣에 따르면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 말 정원을 기준으로 2016년은 

3.0%, 2017년은 3.5%, 2018년은 2.6% 범위(이하 “정부가이드라인 인상율”) 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유사 동종기관과의 현격한 인건비 격차(1인당 평균임금의 80% 미만1))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여 패널티를 

적용하고, 다음연도 인건비 예산편성 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 

토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 내부자료 2015년 재단별 평균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위 관서 평균임금은 지역재단 평균 대비 88.2% 수준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2015년 지역신용보증재단 평균임금 

자료에 따르면 위 관서 평균임금은 지역재단 평균 대비 86.1% 수준이었고, 직원

의 평균근속년수는 전남 5년에 이어 6.75년에 불과하여 타 시도 대비 평균근속

1) 2016년의 경우 7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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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수가 두 번째로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유사 동종기관과의 현격한 인건비 격차가 없으므로  

정부가이드라인 인상률을 초과하는 인건비 인상은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5년 말 인건비 수준이 지역재단 평균 대비 88.2% 

수준임을 인지하였는데도 위 규정을 무시한 채 향후 3년간(2016∼2018) 정부가이

드라인 인상률 이외에 11.8%를 추가 인상키로 하고 공식적인 보수규정 개정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아래〔표 1〕와 같이 최근 3년간 정부가이드라인 인상률 9.1% 이외

에 10.3%를 추가 인상키로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였다.

   이에 실지감사종료 후 질문서․답변서 등을 통해 실제 총인건비 인상률을   

확인한 결과 실제 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3년간 34.37%가 인상되어 정부가이드라인 

이외에도 25.27%가 부당하게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최근 3년간 인건비 인상 현황

구분

인상계획
실제인상률

(승급분포함)
정부가이드라인 대비

초과인상률 비고정부
가이드라인

재단자체
추가인상 소 계

9.1% 10.3% 19.4% 34.37% 25.27%

2016년 3.0% 3.9% 6.9% 14.06% 11.06%

2017년 3.5% 2.0% 5.5% 9.42% 5.92%

2018년 2.6% 4.4% 7.0% 10.89% 8.29%

   그 결과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채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8년 기준 6급 

이상 임직원 48명 중 10명이 1억 원 이상 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등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 되었다.

   이에 위 관서에서는 초과 인상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 또는 향후 인건비 

동결 등을 통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단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감액금액 

산출 시에는 감독부서가 매년 위 관서의 세출예산을 승인한 만큼 9.1.%를 초과한 

금액이 아닌 19.4%를 초과한 금액만큼 감액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관서 감독부서 ✥✥✥실에서도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공문 등  공식적인 

협의는 없지만 이사회 개최 시 대면 협의를 한 점, 과다한 감액조치로 직원의 

사기저하 등을 고려하여 위 관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감액금액 산출을 요청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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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2〕2015년 말 기준 시․도 신용보증재단 인건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A)

직원수
(B)

평균
근속년수

1인당 
평균임금

(A/B)

급여현황

기본급
(1+2+3)/B

실적급
(초과수당)

경 북 2,559,099 55 6.75 46,529 42,404 1,920 

서 울 21,010,892 295 7.1 71,223 55,002 7,372 

부 산 2,805,488 52 10 53,952 45,290 2,959 

대 구 3,416,271 51 11.3 66,986 55,317 4,919 

인 천 3,282,673 55 - 59,685 56,093 3,133 

광 주 2,234,072 39 9.64 57,284 50,390 4,366 

대 전 1,553,047 32 9.9 48,533 43,107 2,683 

울 산 1,312,269 26 8 50,472 42,659 3,574 

경 기 11,433,337 233 8.5 49,070 36,637 9,129 

강 원 2,323,991 41 9.16 56,683 47,456 3,530 

충 북 1,849,403 39 7.7 47,421 43,375 2,369 

충 남 3,112,896 57 7.5 54,612 47,338 3,446 

전 북 1,788,074 35 6.58 51,088 43,754 6,479 

전 남 1,741,872 39 5 44,663 37,577 5,325 

경 남 3,997,591 78 8.3 51,251 44,939 3,552 

제 주 1,258,138 23 8 54,702 46,808 3,193 

전 국 시 도 평 균 8 54,010 46,134 4,247 

평  균  대  비 82.0% 86.1% 91.9% 45.2%

*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Ⅲ.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총인건비 규정에 

따라 223,674천원을 감액 또는 향후 인건비 동결 조치하시기 바라며, 

  * 인건비 감액 금액 산출은 하위직원의 사기 등을 고려 위 관서 및 감독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19.4%를 초과한 14.97%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② 관련자에게는 ｢직원상벌규정｣ 제10조에 따라 “경고”처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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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최근 3년간 책임자급(4급 이상) 인건비 인상 현황

(단위 : 원)

연번 직급 성명 직급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5년대비 

실수령액 기준

1 

공공감사에 관한 법

률 제26조 및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

항 규정에 따라 이

표 감사결과는 공

개하지 않습니다.

92,155,438 102,662,700 107,029,692 113,979,360 24%

2 94,407,600 102,441,460 111,654,810 119,437,330 27%

3 86,625,213 93,900,980 100,784,500 110,448,590 28%

4 82,495,226 94,020,830 101,179,760 112,254,240 36%

5 80,417,490 86,180,490 97,084,726 107,250,790 33%

6 75,625,940 85,026,550 92,454,910 100,855,810 33%

7 76,456,360 84,864,540 92,081,440 100,860,260 32%

8 74,386,039 81,677,070 88,272,670 101,219,260 36%

9 77,002,906 84,604,740 91,390,370 103,371,490 34%

10 62,798,560 79,208,157 85,092,610 96,822,030 54%

11 62,200,020 70,940,260 82,844,160 93,616,360 51%

12 62,154,480 70,692,850 81,089,560 89,793,440 44%

13 62,450,730 65,604,220 81,824,586 90,672,740 45%

14 57,944,310 66,104,230 68,963,490 74,899,090 29%

15 52,668,990 60,518,740 61,777,680 72,056,630 37%

16 48,225,300 53,575,310 61,780,220 69,708,240 45%

17 47,505,580 55,701,570 62,013,640 66,540,350 40%

18 42,735,240 53,008,750 63,349,740 69,779,700 63%

19 42,753,900 54,684,170 63,098,840 73,253,870 71%

20 43,188,270 49,463,890 57,449,796 66,971,780 55%

21 42,506,450 46,054,240 59,352,350 68,204,940 60%

22 42,839,800 49,170,390 55,502,730 67,427,410 57%

23 39,405,420 47,158,600 53,883,970 66,465,110 69%

24 42,787,780 48,221,840 54,212,510 64,355,120 50%

25 40,081,960 44,799,950 48,491,400 61,431,250 53%

26 40,622,880 44,499,070 49,987,080 62,024,620 53%

27 40,777,210 41,764,610 45,209,090 62,344,110 53%

 *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급 등 모든 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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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징  계  요  구

제        목 인건비 인상 부당 처리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징계 대상자 ♣♣♣♣부장  ◒ ◒ ◒
징 계  종 류 경징계(감봉 이상)

내        용

   위 ◒◒◒은 2015. 6. 26. 부터 2018. 1. 31. 까지 ♣♣♣♣본부 ♣♣♣♣부장

으로 근무하면서 인건비 인상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 보수규정 개정을 

담당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과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 

체계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연도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연도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따르면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 말 정원을 기준으로 2016년은 

3.0%, 2017년은 3.5%, 2018년은 2.6% 범위(이하 “정부가이드라인 인상률”) 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유사 동종기관과의 현격한 인건비 격차(1인당 평균임금의 80% 미만2))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사람은 위 관서 내부자료 2015년 재단별 평균인건비 현황에 따라 

2015년 말 기준 평균임금이 지역재단 평균 대비 88.2% 수준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사회 보수규정 개정(안)의 개정요지에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이 기재

2) 2016년의 경우 7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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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정부 가이드라인 인상률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유사 동종기관과의 현격한 인건비 격차가 2016년 인건비의 

경우 70% 미만일 경우에만 인상률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15. 12. 경에는 

몰랐고, 2016.(날짜 미상)에는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은 위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는 감액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했었어야 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위 규정을 무시한 채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줄여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토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6년 총인건비의 경우 정부가이드라인 인상률 3.0% 이외에 11.06%가 

추가 인상되었다.

   더욱이 위 사람은 2016년 결산서 작성 등을 통해 2016년 인건비 인상률 효과가 

11.06% 정도로 당초 향후 3년간에 걸쳐 추가 인상키로 한 수준(11.8%)만큼 인상

효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2017년과 2018년 인건비를 아래 〔표〕와 같이 인상하였다.

   그 결과 위 관서 실제 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3년간 34.37%가 인상되어 정부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25.27%가 부당하게 인상되었다.

〔표〕최근 3년간 인건비 인상 현황

구분

인상계획
실제인상율

(승급분포함)

정부가이드라인 대비

초과인상율
비고정부

가이드라인

재단자체

추가인상
소 계

9.1% 10.3% 19.4% 34.37% 25.27%

2016년 3.0% 3.9% 6.9% 14.06% 11.06%

2017년 3.5% 2.0% 5.5% 9.42% 5.92%

2018년 2.6% 4.4% 7.0% 10.89% 8.29%

   이에 위 사람은 문답과정에서 애당초 정부가이드라인 인상률을 초과하는   

재단자체 추가인상은 불가능한 점을 인정하였고, 2018년 기준 6급 이상 임직원 

48명 중 10명이 1억 원 이상 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등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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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직원상벌규정 제9조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위 사람을 직원상벌규정 제10조에 따라 경징계(감봉 이상)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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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정원 및 보수협의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내        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과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 

체계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2017. 12. 27.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 후보자 협의 요청 시에는 공문으로 협의요청 및 협의  

회신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최근 3년간 아래 〔표 1, 2〕와 같이 보수규정 및 직제

규정을 개정하면서 경상북도와 제규정 개정에 대한 협의를 대면  또는 전자메일을 

통한 이사회 서류 제출로 대신하여 공식적인 협의절차도 없이 이사회 심의․의결만 

거쳐 보수 14.3%, 정원의 11%를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위 관서에서는 보수, 직제 등 규정 개정 시 감독부서와 전자메일, 대면

협의 후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당연직 이사로서 경상북도 ✥✥✥장이 임명되어 

있어 경상북도와 협의 없이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표 1〕최근 3년간 보수 규정 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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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사회의결 주   요   내   용 행정안전부 지침

1 2016.12. 9.
- 지역재단 평균 급여 보전 및 급여인상(5.5%)
- 직급별 최고호봉 변경(26∼28호봉 → 30호봉)

3.5%

2 2017.12.26. - 지역재단 평균 급여 보전 및 급여인상(7%) 2.6%

3 2018.12.    - 급여인상(1.8%) 1.8%

〔표 2〕최근 3년간 직제 개정 현황

구  분 2015. 3.13. 2015.12.23. 2017. 1. 1. 2018. 1. 1. 2019. 1. 1.

총  계 81 81 81 82 90

1급 2 2 2 2 2

2급 3 3 3 4 4

3급 8 8 8 8 9

4급 13 10 13 15 16

5, 6급 30 33 30 32 44

서무원 9 9 9 7 5

전담직원 - - - - 1

계약직 16 16 16 14 9

   그러나 규정협의와 이사회 심의․의결절차는 근거법령도 다를 뿐만 아니라  

별개의 절차인 점, 감사 후보자 요청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임원 임면 시 협의 

형식과 절차를 공문서로 처리한 점, 위 관서에서 직제 및 보수규정 개정 시 감독

부서에 제출한 자료가 이사회 서류가 유일한 점을 검토할 때 정당한 협의를   

거쳤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에 위 관서 감독부서인 ✥✥✥실에서는 관행적으로 규정 개정 시마다 이사

회 개최 전 재단에서 방문 또는 전자메일로 이사회 회의 요약본 자료 등으로 협

의를 대신하였고, 향후에는 보수 등 중요한 규정 개정 시에는 세부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공문 협의를 통해 적정한 규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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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앞으로는 규정 제․개정 시 대면협의, 전자메일 협의 등 공신력과 책임성이  

결여된 협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② 관련자에게는 ｢직원상벌규정｣ 제10조에 따라 “경고”처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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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징  계  요  구

제        목 정원 및 보수협의 부당 처리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 ✠ ✠
징계 대상자 ✠ ✠ ✠장  ◧ ◧ ◧
징 계  종 류 경징계(견책 이상)

내        용

   위 ◧◧◧은 2015. 6. 26. 부터 2018. 7. 16. 까지 ♣♣♣♣본부 ✠ ✠ ✠장으

로 근무하면서 정원․보수․인사 등 규정 개정 시 지도․감독청인 경상북도와 협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과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 

체계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제5조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정․고시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6호, 2015.1.30.)에 따라 위 관서는 출연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한편 위 사람은 관서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2017. 12. 27.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 후보자 협의 요청 시에는 공문으로 협의 요청를 결재하고 

협의회신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또한 위 사람은 위 법률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시 경상북도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아래 〔표 1, 2〕와 같이 최근 3년간 보수규정 및 직제  

규정 개정 시 경상북도에서 별도의 공문을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대면 또는 전자

메일을 통한 협의가 오랜 관례라는 사유로 위 법률과 중소벤처기업부 협의 형식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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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공문서 등 공식적인 협의절차도 없이 이사회 심의․의결만 거쳐 보수 및 

정원 규정 등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표 1〕최근 3년간 보수 규정 개정 현황

구분 이사회의결 주   요   내   용 행정안전부 지침

1 2016.12. 9.
- 지역재단 평균 급여 보전 및 급여인상(5.5%)
- 직급별 최고호봉 변경(26∼28호봉 → 30호봉)

3.5%

2 2017.12.26. - 지역재단 평균 급여 보전 및 급여인상(7%) 2.6%

3 2018.12.    - 급여인상(1.8%) 1.8%

〔표 2〕최근 3년간 직제 개정 현황

구  분 2015. 3.13. 2015.12.23. 2017. 1. 1. 2018. 1. 1. 2019. 1. 1.

총  계 81 81 81 82 90

1급 2 2 2 2 2

2급 3 3 3 4 4

3급 8 8 8 8 9

4급 13 10 13 15 16

5, 6급 30 33 30 32 44

서무원 9 9 9 7 5

전담직원 - - - - 1

계약직 16 16 16 14 9

   그 결과 보수 및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감독부서의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 

등 객관적인 의견의 존재여부, 내용, 반영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되었고, 최근

3년간 인건비가 34.37% 과다하게 인상된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위 사람은 각종 규정의 협의에 대해 공문으로 협의 요청 후 회신을 받고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합당한 절차라 인정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직원상벌규정 제9조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위 사람을 직원상벌규정 제10조에 따라 경징계(견책 이상)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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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개  선  요  구

제        목 비상근감사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신용보증재단 ｢정관｣ 제12조에 따르면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상근임원실비지급규정｣ 제3조에 감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일에 

대하여 이사회 참석의 경우 200,000원, 감사업무수행의 경우 3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비상근 감사제 추진 협조에 따르면 출연기관 경영 합리

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비상근 외부감사제를 시행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현행 이사회 감사를 겸임하면서 비상근 형태로 근무하되 주 1∼2일 근

무와 연봉은 2000∼3000만 원 정도로 운영토록  제규정 정비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4. 12. 30. 비상근 감사 직무수행 기준을 수립하면서 

감사의 주요직무로 재단의 사업, 회계 및 업무전반 감사, 감사결과 보고, 준법 

업무 및 민원업무 관련사항 등 사무를 부여하고 위 권고내용과는 다르게 주 3회

(1회당 6시간)기준으로 근무조건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17. 12. 7. 비상근 

감사 임기만료에 따라 새로운 비상근 감사 공개모집을 통해 ◫◫◫을 같은 해 

12. 29. 임명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이에 위 관서 비상근 감사의 적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 비상근

감사는 출근 일에 감사업무 수행일지 상 날짜와 주요업무 내용 란에 1줄로 직무 

수행내용을 기재할 뿐 전자결재권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위 사람은 1회당 6시간 근무기준조차도 최근 3개월간 10여 차례 조기 

퇴근하는 등 근무조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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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16년과 2017년 아래 〔표〕와 같이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감사직무 수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출근  

여부를 기준으로 고정된 급여성 수당을 지급하는 등 비상임 감사 도입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하고 있다.

〔표〕비상근 감사 급여 지급 현황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지급액 비고

2016년 용역비 46,800,000 48,900,000 예산초과
2017년 용역비 46,800,000 50,400,000 〃

2018년 지급수수료 46,800,000 46,200,000
2019년 지급수수료 46,800,000 11,100,000

   이에 위 관서에서는 권고내용과 다르게 주3회 근무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재단의 총 보증잔액 1조 원, 정기감사 총 10회 이상 실시 등 금융거래 규모와 

감사빈도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추가 자원의 투입을 통한 감사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1회당 6시간 근무기준은 오전시간 4시간 동안 전일 금융거래 조사 뒤 

오후시간 2시간 동안 결과보고가 이루어지는 평균시간이 감안된 것이라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① 귀 관서의 의견대로 비상근감사가 실질적인 내부통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근 감사제 운영을 개선하시고,(개선)

② 관련자에는 ｢임원인사운영규정｣ 제20조와 ｢직원상벌규정｣ 제10조에 따라 

“경고”처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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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직 ✔급 승진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내        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경북신용보증재단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르면 승진은 상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직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신규채용, 

승진, 이동의 방법에 의하여 보충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직제규정｣(개정 26, 2018. 1. 1.) 제4조와  제20조에 따르면 일반직원은  

1급 내지 6급으로 구분하고, 직급별로 1급 2명, 2급 4명, 3급 8명, 4급 15명, 5․6
급 32명을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8. 6. 26. 일반직 *급 직원을 ✔급 책임자로 승진  

임용을 위해 인사위원회 심의서류를 작성, 제출하면서 아래〔표〕와 같이 ✔급 

정원 15명 대비 현원이 13명이라 결원이 2명밖에 없는데도 정당한 승진 예정  

인원 2명보다 1명 많은 3명을 승진 예정인원으로 산정하였다.

   그 결과 같은 해 7. 2. ✔급 승진 근무연수에 도달한 *급 직원 3명이 모두   

승진 임용되었고, 승진대상자로 결정될 수 없었던 일반직 *급 1명이 승진대상에 

포함되는 등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는 정원을 초과하여 승진 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22 -

경  상  북  도
징  계  요  구

제        목 ✆✆직 ✔급 승진 부당 처리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징계 대상자 ♣♣♣♣부장   ☒ ☒ ☒
징 계  종 류 경징계(견책 이상)

내        용

   위 ☒☒☒은 2018. 2. 1.부터 ♣♣♣♣부 부부장으로 근무하다 2019. 2. 1.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현재까지 위 관서 ♣♣♣♣부에서 근무하면서 인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경북신용보증재단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르면 승진은 상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직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신규채용, 

승진, 이동의 방법에 의하여 보충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직제규정｣(개정 26, 2018. 1. 1.) 제4조와  제20조에 따르면 일반직원은 

1급 내지 6급으로 구분하고, 직급별로 1급 2명, 2급 4명, 3급 8명, 4급 15명, 5․6급 

32명을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8. 6.경(날짜 미상) 일반직 *급 직원을 ✔급 책임자로   

승진 임용을 위해 인사위원회 심의서류를 작성하면서 결원이 2명밖에 없는데도 

승진대상자 3명이 동기라는 사유로 3명을 모두 승진 예정인원으로 산정한 뒤  

♣♣♣♣본부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런 뒤 위 사람은 2018. 6. 26. 인사위원회 회의 당시 인사위원 *** 위원이 직

급별 인원 현황을 보면 ✔급에 정원 대비 1명 과원으로 문제가 없냐는 질의에 2

급에 1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된 답변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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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같은 해 7. 2. ✔급 승진 근무연수에 도달한 *급 직원 3명이 모두   

승진 임용 되었고, 승진대상자로 결정될 수 없었던 일반직 *급 1명이 승진대상에 

포함되는 등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이에 위 사람은 1명은 승진에서 누락하고 정당한 승진예정인원은 2명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직원상벌규정 제9조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위 사람을 직원상벌규정 제10조에 따라 경징계(견책 이상)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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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시험위원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내        용

   위 관서 ｢인사규정｣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이사장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외부관련 전문가를 2분의 1이상 참여시키고, 

   해당 직무분야와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또는 재단 업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 

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고, 이사장은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으로 해당 직무분야와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응시자를 평가하고, 위촉한 위원이 중복하여 심사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시험

위원을 구성하며, 면접시험 등 시험은 시험위원이 채점표에 따라 평가하되 응시자별 

채점표를 시험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관리하여 재단의 직원

채용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1. 시험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해당 직무분야와 시험출제에 관한 전문성)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8년 일반직 6급 직원채용에 따른 시험위원으로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등을 별도로 위촉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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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와 같이 구성된 인사위원회 위원 5명만으로 직원 채용 시마다 시험

위원으로 운영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인 시험위원 5명의 명단이 인사위원회 개최 

등으로 사전에 노출되었음에도 별도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정당한 절차 없이 

면접시험 등을 진행하였다.

[ 표 ]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성  명 임  기 소속 및 직위 경력분야 비 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표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인사위원 중복참여 및 평가항목별 일괄 평가

   위 관서에서는 2단계 면접시험위원으로 참여한 위 〔표〕의 인사위원회 위원을 

인사규정과는 다르게 재차 3단계 심층(임원)면접시험에 참여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위 관서 ♣♣♣♣본부장과 ⚃⚃⚃⚃본부장은 2018. 10. 18. 2단계   

면접시험과 같은 해 12. 26. 3단계 심층면접시험에서 채점표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배점(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고 평가항목을 

일괄로 점수를 부여하여 제출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채용대행업체로부터 서류전형결과를 개인 전자메일로 제출

   위 관서에서는 일반직 6급 채용을 위해 2018. 9. 19. ☊☊☊☊와 응시자의  

인적성검사와 입사지원서에 대한 정성평가, 온라인 원서접수와 최종합격자 발표 시

까지의 각 전형 별 합격자 발표 업무 등을 포함한 채용대행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에서 실시한 응시자별 인적성검사와 정성평가

의 서류전형 결과를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받지 않고 ☊☊☊☊가 인사담당자에게 

발급한 ID로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에서 평가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고, 같은 해 10. 10. ☊☊☊☊ ***과 ♣♣♣♣본부 인사담당자인 ☇
☇☇간 개인 메일로 제출받은 서류(서류전형 최종 결과)를 토대로 응시자 79명중 

59명을 탈락시키고, 20명을 2단계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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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재단 직원 채용시험의 평가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험위원에 의하여 

평가되고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허술하게 작성되는 등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위 관서에서는 대구․경북 지역대학에 인사위원 위촉요청(유선 요청)을 

하였으나 시간․거리제한 및 면접수당 등의 사유로 해당기관으로부터 거절통보를 

받는 등 시험위원 인력풀을 구성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는 인사규정과 다르게 시험위원이 중복참여 등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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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채용서류 반환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미이행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내        용

 1. 구직자에 대한 채용서류 반환 고지의무 위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제11조 제4항 및 제6항에는 반환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하고, 구인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직원채용을 공고할 때 채용서류 반환청구 절차를 공고문 

등을 통하여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규정과는 다르게 〔붙임〕과 같이 직원채용공고를 

하면서 “채용관련 일체서류를 반환하지 않겠다”라고 구직자의 청구권리를   

부정하는 내용을 게시하였고, 고지의무를 21회에 걸쳐 이행하지 않았으며, 응시자 

580명에게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하지 않고 있었다.

 2.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미이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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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에 따르면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2016. 1. 19.부터 2019. 2. 20.까지 직원채용공고 기간 중 

580명으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관련서류(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를 접수한 채용관련 서류를 파기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규정과는 다르게 채용절차가 종료되어 불필요한  

관련서류 1,160건 정도를 기록물 문서와 함께 편철하고 보관하고 있는 등 응시자

(불합격자)가 제출한 관련서류가 개인정보보호법 절차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는 구직자에 대한 채용서류 반환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합격자 결정   

이후에 개인정보 파기를 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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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채용절차 공정성 관련 채용서류의 반환고지 등 절차위반 현황

구분 채용공고 부문
인원수

공고일자
응시인원 합격인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표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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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피복비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내        용

   경북신용보증재단 ｢복지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직원에 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정안전부) Ⅱ. 주요 항목별 집행 

지침에 따르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 집행하고 

경비원, 청소원 등 통일된 복장이 필요하여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며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복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로 회계부서 

에서 일괄 구매하여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급했어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규정과는 다르게 2016년부터 매년 직원 개인별로 

불특정 평상복을 개별 구입하고 구입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붙임〕

피복비 지급현황과 같이 3년 동안 피복비로 총 232명에게 총 69,460천원을 개인별로 

지급하였다.

   더욱이 위 관서에서는 2016년 경상북도 종합감사 시 상기내용(피복비 지급  

부적정)과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지적 받고서도 이를 개선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복비를 개인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는 피복비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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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최근 3년간 피복비 지급 현황

연번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           -           -    300,000    300,000 

2  300,000  300,000    300,000    900,000 

3  300,000  300,000    300,000    900,000 

4  300,000  300,000    300,000    900,000 

5  286,000  300,000    300,000    886,000 

6  300,000  300,000    300,000    900,000 

7  300,000  300,000    300,000    900,000 

8  300,000  300,000    300,000    900,000 

9  300,000  300,000    300,000    900,000 

10  300,000  300,000    300,000    900,000 

11  300,000  300,000    300,000    900,000 

12  300,000  300,000    300,000    900,000 

13  300,000  300,000    300,000    900,000 

14  300,000  300,000    300,000    900,000 

15  300,000  300,000    300,000    900,000 

16  300,000  300,000    300,000    900,000 

17  300,000  300,000    300,000    900,000 

18  300,000  300,000    300,000    900,000 

19  300,000  300,000    300,000    900,000 

20  290,000  300,000    300,000    890,000 

21  300,000  300,000    300,000    900,000 

22  300,000  300,000    300,000    900,000 

23  300,000  300,000    300,000    900,000 

24  300,000  300,000    300,000    900,000 

25  300,000  300,000    300,000    900,000 

26  300,000  300,000    300,000    900,000 

27  300,000  300,000    300,000    900,000 

28  300,000  300,000    300,000    900,000 

29  300,000  300,000    300,000    900,000 

30  300,000  300,000    300,000    900,000 

31  300,000  295,920    300,000    895,920 

32  299,000  300,000    300,000    899,000 

33  300,000  300,000    300,000    900,000 

34  300,000  300,000    300,000    900,000 

35  300,000  300,000    300,000    900,000 

36  299,000  300,000    300,000    899,000 

37  300,000  300,000    300,000    900,000 

38  300,000  300,000    300,000    900,000 

39  300,000  300,000    300,000    900,000 

40  300,000  300,000    300,000    900,000 

41  300,000  300,000    300,000    900,000 

42  300,000  300,000    300,000    900,000 

43  300,000  300,000    299,000    899,000 

44  300,000  300,000    300,000    900,000 

45  300,000  300,000    300,000    900,000 

46  300,000  300,000    300,000    900,000 

47  300,000           -    300,000    600,000 

48  300,000  300,000    300,000    900,000 

49  298,800  300,000    300,000    89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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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300,000  300,000    300,000    900,000 

51  282,800  298,000    300,000    880,800 

52           -  300,000    300,000    600,000 

53           -  268,000    300,000    568,000 

54  300,000  300,000    300,000    900,000 

55  300,000  300,000    300,000    900,000 

56  300,000  300,000    300,000    900,000 

57  300,000  300,000    300,000    900,000 

58  300,000  300,000    300,000    900,000 

59  300,000  300,000    300,000    900,000 

60  300,000  299,400    300,000    899,400 

61  300,000  300,000    300,000    900,000 

62  300,000  300,000    300,000    900,000 

63  300,000  300,000    300,000    900,000 

64  300,000  300,000    300,000    900,000 

65  300,000  300,000    300,000    900,000 

66  300,000  300,000    300,000    900,000 

67  300,000  300,000    300,000    900,000 

68           -  300,000    300,000    600,000 

69           -           -    300,000    300,000 

70           -  300,000    300,000    600,000 

71           -  300,000    300,000    600,000 

72           -  300,000    300,000    600,000 

73           -           -    300,000    300,000 

74           -           -    283,800    283,800 

75           -  300,000    274,800    574,800 

76           -  300,000    300,000    600,000 

77  300,000           -           -    300,000 

78  300,000           -           -    300,000 

79  300,000           -           -    300,000 

80  300,000           -           -    300,000 

81  299,000           -           -    299,000 

82  300,000           -           -    300,000 

83  300,000           -           -    300,000 

84  300,000           -           -    300,000 

85  300,000           -           -    300,000 

86  300,000  300,000           -    600,000 

87           -  287,900           -    287,900 

88           -  300,000           -    300,000 

89           -  300,000           -    300,000 

90  300,000           -           -    300,000 

91  300,000  300,000           -    600,000 

92  300,000  300,000           -    600,000 

93  299,000  300,000           -    5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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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성과급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내        용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수규정｣ 제34조에 따르면 경영성과 평가급은 ｢경상북도  

산하기관․단체 경영평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급대상은 평가 대상년도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고,

   ｢경상북도 산하기관․단체 경영평가결과｣(경상북도, 2017. 9.)에 따르면 임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의 지급대상은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으로 연봉(보수)

월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연봉(보수)는 평가대상연도인 2016년도 

기준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총액 한도 내에서 근무실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최고-최저 등급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토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7. 9. 5.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로부터 2016년 경영

평가 결과를 통지 받고 아래〔표〕와 같이 정당한 최고 등급(S등급) 인원은 12명 

보다 1명 많은 13명으로, 정당한 최저 등급(B등급) 인원은 7명 보다 1명 적은 6명

으로 인원 비율을 산정한 뒤 같은 해 9. 21. 성과급 126,550천 원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최고등급은 1명 더 많이, 최저등급은 1명 더 적게 성과급이 지급  

되어 그만큼 성과급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표〕직급별 월평균 인건비 인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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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원
S A B C

12.4명 이내 6.2명 이상

실제비율

산정 인원
62 13 19 23 6

정당한 비율 

산정 인원
62 12 19 23 7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는 등급별 인원비율을 위반하여 성과급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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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징  계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당 처리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징계 대상자 ♤ ♤ ♤

징 계  종 류 경징계(견책 이상)

내        용

   위 ♤♤♤은 2016. 2.부터 2018. 1.까지 ♣♣♣♣본부 ♣♣♣♣부에서 성과급 

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복비 지급에 관한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복지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직원에 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정안전부) Ⅱ. 주요 항목별 집행

지침에 따르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 집행하고 

경비원, 청소원 등 통일된 복장이 필요하여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며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복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로 회계부서  

에서 일괄 구매하여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급했어야 한다.

   그런데 위 사람은 위 규정 숙지 등을 태만히 한 채 직원 개인별로 불특정  

평상복을 개별 구입하고 구입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016년에는  

♔♔♔ 등 78명에게 286천 원~300천 원, 2017년에는 ♔♔♔ 등 78명에게 287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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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천 원을 개인별로 지급하였다.

2.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산하기관․단체 경영평가결과｣(경상북도, 2017. 9.)에 따르면 임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의 지급대상은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으로 연봉(보수)

월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연봉(보수)는 평가대상연도인 2016년도 

기준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총액 한도 내에서 근무실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최고-최저 등급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토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7. 9. 5.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로부터 2016년 경영평가 

결과를 통지 받고 정당한 최고 등급(S등급) 인원은 12명 보다 1명 많은 13명으로, 

정당한 최저 등급(B등급) 인원은 7명 보다 1명 적은 6명으로 인원 비율을 산정

하였다.

   그 결과 최고등급은 1명 더 많이, 최저등급은 1명 더 적게 성과급이 지급되어 

그만큼 성과급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직원상벌규정 제9조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위 사람을 직원상벌규정 제10조에 따라 경징계(견책 이상)처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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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주의요구 및 통보, 기관 경고

제        목 보증료 환급업무 처리 지연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기업지원본부 보증사업부

내        용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 

후 보증료 납부기일 내에 보증채무가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 익일 이후의 

보증료를 환급하고 즉시 환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미환급보증료 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하고 차기 보증료 수납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복무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직원은 규정 및 제규칙을   

준수하고 담당한 업무에 대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귀 재단에서는 보증료 납부기일 내에 보증채무가 해지되었을 경우

에는 해지일 이후 즉시 현금지급 및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증료  

환급 반환업무를 처리했어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2. 10. 5. ☖☖시 소재 ♊♊♊
치킨이 보증채무가 해지되었는데도 보증료 225,040원을 환급하지 않는 등 보증

채무가 해지된 총 4,980건 699,664,730원의 환급대상 보증료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더욱이 위 내용으로 감사에 지적된 이후 업무량 과다, 환급대상자 연락처 

등이 상이해서 보증료 환급이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2일 만에 2,090건 

344,694,250원의 미환급 보증료를 환급 처리하였다.

[표] 미환급 보증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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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일 미환급 건수 미환급 금액 비  고

2019. 4. 2. 4,980건 699,664,730원

2019. 4. 4. 2,890건 354,970,480원

* 경북신용보증재단 자료제출 시점에 따른 재구성

   그 결과 즉시 환급되어야할 보증료 등이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업무처리 지연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위 관서에서는 연초 정책자금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경상북도 

육성자금 등의 신규배정에 따른 업무과다와 보증서 심사 및 발급이 우선되어 

업무의 우선순위 상 적극적으로 해지처리를 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향후 

환급기한과 관련한 표준업무처리지침 운용을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① 앞으로는 즉시 환급되어야 할 보증료가 지연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주의)

② 보증료 환급에 관한 소상공인 등 도민 불편이 없도록 환급절차, 시기 등을 

포함한 표준업무처리 지침을 제정·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통보)

③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관경고”처분하오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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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시․군 및 금융기관 특례보증배수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내        용

   경북신용보증재단 ｢정관｣ 제27조에 따르면 재단의 신용보증의 총액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4. 3. 26.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는 출연부 협약보증이 보증비율

을 확대하여 협약보증 이외의 일반보증 보다 리스크가 높은 바, 재단 보증운영

의 건전성을 고려, 보증공급금액을 출연금액의 12배로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2018. 12. 31. 기준 연간사고발생률이 6.7%로 16개 시․도 

보증재단 중에서 제일 높고, 연간순사고발생률 또한 4.12%로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아래〔표 1〕와 같이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발생액 또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표 1〕보증사고 및 사고발생 등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보증잔액 7,584 8,797 9,294 9,915 10,520

사고발생액* 472 424 526 627 705

사고정상화액** 207 148 185 248 272

대위변제발생액*** 230 274 334 381 411

구상채권회수액**** 85 102 112 121 128

  * 신용보증 지원한 기업이 연체가 발생하여 보증부실 사유가 발생한 금액 

  ** 재단의 자체 노력에 의해 기업의 연체가 정리된 금액

  *** 연체가 장기화 되어 상환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해 재단이 금융회사에 대신 변제한 금액

  **** 대위변제 된 기업을 대상으로 재단의 자체 노력에 의해 기업으로부터 회수한 금액 

   또한 최근 5년간 경향을 살펴보면 아래 〔표 2〕 및 〔그림〕과 같이 사고 

발생률은 증가, 사고 정상화율은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8년 다시 감소되고 있고, 

구상채권회수율은 감소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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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최근 5년간 사고발생 및 정상화, 구상채권회수 현황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사고발생률 6.22% 4.82% 5.66% 6.32% 6.70%

사고정상화률 43.9% 34.9% 35.2% 39.6% 38.6%

구상채권회수률 37.0% 37.2% 33.5% 31.8% 31.1%

〔그림〕최근 5년간 사고발생 및 정상화, 구상채권회수 현황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신용 위험이 높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줄여 보증 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 3〕와 같이 2017. 7. 13. 시행한 ♧♧과의 

협약보증 시 당초 협약보증한도 150억 원를 4.8억 원 초과하여 총 154.8억 원의 

보증사업을 시행하는 등 보증배수를 초과하여 보증공급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표 3〕최근 3년간 보증배수를 초과한 보증공급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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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연금
(D)

배수 목표
(공급)

시행일 종료일
보증

공급액
(A)

보증사고 현황

보증사고 대위변제 출연금

금액
(B)

사고율
(B/A)

금액
(C)

대위
변제율
(C/A)

잔액
(D-C)

♦♦은행 200 12 2,400 2016. 8.11. 2017. 5. 8. 2,644 324 12.25% 164 6.2% 36

♧♧은행 1,000 15 15,000 2017. 7.13. 2017.10.13. 15,482 248 1.6% 96 0.62% 904

   또한 2016년 ☖☖시, ☗☗군, ♧♧은행의 경우 대위변제율이 14.85%, 8.8%, 

9%로 대위변제로 인한 손실금액이 특례보증재원 출연금을 초과하여 재정 손실을 

보았다.

〔표 4〕최근 3년간 특례보증 중 손실 현황

구분 출연금
(D)

배수 목표
(공급)

시행일 종료일
보증

공급액
(A)

보증사고 현황

보증사고 대위변제 출연금

금액
(B)

사고율
(B/A)

금액
(C)

대위
변제율
(C/A)

잔액
(D-C)

☫☫시 700 10 7,000 ’16. 3.31 ’17. 1.27. 7,000 1,421 20.30% 801 11.44% -101

☖☖시 400 10 4,000 ’16. 2.22. ’16.10.29. 4,000 957.65 23.94% 594 14.85% -194

☗☗군 50 15 750 ’16. 3.16 ’17. 6. 7. 750 135 18.00% 66 8.80% -16

♧♧은행 1,000 15 15,000 ’16. 3.29. ’17. 2.13. 15,013 3,577 23.83% 1,351 9.00% -351

☩☩은행 500 15 7,500 ’16. 3.29. ’17. 2.13. 7,539 1150 15.25% 610 8.09% -110

 * ☫☫시, ☩☩은행의 경우 대위변제 채권 중 회수금액으로 잔액은 각각 13백만원, 35백만원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① 보증대상 및 사고율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보증운용배수 적용으로 위한 내부 

지침을 수립․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통보)

② 앞으로는 보증배수를 초과하여 보증 공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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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국외여비 지급 부적정 및 규정 불합리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내        용

     귀 재단 ｢여비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국외여비는 “별표 5” 내지 

“별표 7”과 제2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운임, 체재비, 준비금 및 기타 경비

를 지급하되, 해외선진지 금융체험 연수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 최고 200만 원의 

한도로 연수비를 재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여비는 재경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외환 사용에 관한 특별허가 또는 제한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증감지급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외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

하여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형평에 맞게 국외여비를 지급했어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붙임〕해외연수 국외여비 지급내역과 같이 ☻☻☻☻부 

직원 등 2명이 2018. 11. 19.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 ⟦⟦에 2018 하반기 

직원 해외 연수 시 국외여비를 지급하면서 재단규정에 의한 여비산정 금액

(1,636,400원)이 주관기관인 ♘♘재단에서 책정된 여비금액(2,214,800원)보다 

578,400원이 적어 위 규정 제22조 제3항을 근거로 주관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으

로 지급하는 등 5회는 자부담이 없도록 국외여비를 증액하여 지급하였다.

   반면 이사장이 2018. 11. 22.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에 제31차 ### 대표

단 회의 참석 시 국외여비를 지급하면서는 재단규정에 의한 여비산정 금액

(5,858,720원)이 주관기관인 ♘♘재단에서 책정된 여비금액(5,500,000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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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720원이 많아 같은 규정을 근거로 주관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등 3회는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전 이사장 등 12명이 2017. 11. 10.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에 ⟴⟴
참관시 국외여비를 지급하면서 여행사와 계약한 금액(1,635,000원)은 감안하지 아니

하고 재단규정 금액을 적용 360,580원에서 1,486,160원 증액하여 지급하였다.

   역시 ⚅⚅지점 지점장 등 2명이 2017. 3. 16.부터 같은 해 3. 24.까지 **, ⡠
⡠⡠에 2017 **** 해외연수 선진 시책 비교연수 시에는 ****에서 여행사와 계약

한 금액(4,363,300원)은 감안하지 아니하고 재단 규정금액을 적용하여 604,920원

과 1,028,540원을 증액하여 지급하는 등 4회는 증액하여 지급하였다.

   그 결과 해외연수 시 지급되는 국외여비가 사안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지급  

하여 국외 연수자에게 지급된 국외여비가 형평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국외여비 지급 시 이사장이 임의로 증감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외여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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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해외연수 국외여비 지급내역
(단위 : 원)

연  수  자
연수일자 연수국가 연수목적

국외여비 지급내역
비 고
(차액)

소  속 직 급 성  명
재단규정

금액
주관기관
책정금액

실    제
지급금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표 감사결과는 공개하

지 않습니다.

1,636,400 2,214,800 2,214,800 578,400
〃 〃 〃 〃

5,858,720 5,500,000 5,500,000 삭 감
4,061,680 4,836,000 4,836,000 774,320

〃 〃 〃 〃

3,629,000 3,629,000 3,629,000 -
4,893,480 4,880,000 4,880,000 삭 감

3,121,160

1,635,000

3,121,160

증 액
지 급

2,438,990 2,438,990

2,200,230 2,200,230

1,995,580 1,995,580
2,200,230 2,200,230

1,995,580 1,995,580
〃 〃

〃 〃
〃 〃

〃 〃

〃 〃
〃 〃

12,463,515 12,424,665 12,500,000
증 액
지 급

4,996,480 4,851,667 4,850,000 삭 감

〃 〃 〃 〃

5,391,840 4,363,300 5,391,840
증 액
지 급

4,968,220 〃 4,968,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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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내        용

   경북신용보증재단 ｢업무용차량관리기준｣제6조에 따르면 차량은 임직원의   

업무수행, 업무출장 및 기타 대․내외 공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임직원 행동강령｣제20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재단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 임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및 공무수행 이외에는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는 2016. 4. 1.부터 2018. 1. 14.까지 

➡➡회, 이사장 ⚆⚆는 2018. 1. 29.부터 2019. 3. 31.까지 ➢➢회 각각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을 위하여 개인적 용무로 이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는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및 공무수행 이외에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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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내        용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등을 구매할 경우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 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도록 되어있고,

   [별표 1]의 7호 및 8호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등은 가능 

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서 축의․부의금품은 결혼 또는 사망  

으로 한정하여 소속 상근직원과 관할구역 내 업무유관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붙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6년 

부터 2019년까지 재단의 주요거래처에 제공할 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고 물품 

수불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재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의 장 등에게 화환 

및 축의․부의금을 하거나 화환과 축의․부의금을 중복지급, 재단 소속직원 자녀 

출산에 따른 축하화환을 하는 등 총 **건 4,846천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

니다.(주의)


